
THE TOWN NEWS 27November 18, 2019   Vol. 1290

겨울 동화 속으로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여행

시의회 본당 회의실에 이어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한다는 넓은 연회홀도 구경했

다. 직사각형의 소박한 홀이었다. 역시 샹

들리에가 걸려 있고 홀 중간쯤에는 무대

가 설치되어 있었다. 테이블과 의자도 배

치되어 있었지만 중간이 넓게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댄스 파티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코펜하겐 시청 직원 여러분은 

어떻게 파티를 하시나요?”궁금해서 물어 

보았다.“술을 마십니다. 술을 아-주 많이 

마십니다.”크리스토퍼 할아버지가 망설

이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파티가 벌어지

면 모두 술에 만취해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마저 나온다고 한다.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의 시청 견학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연회홀에서 

나와 이층 복도 회랑을 지나서 이제 아래 층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이층 복도를 지나는데 익숙한 모습의 조각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검은 대리석에 새겨 조각한 광화문이

었다!‘아니, 광화문이 어떻게 여기에 있지?’놀란 내 얼굴

을 보더니 크리스토퍼 할아버지가“이건 한국 서울시에

서 보내 온 기념 조각입니다. 서울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가 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

났어요!”내가 대답하자 크리스토퍼 할아버지와 러시아 

커플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쳐다 보았다.“아, 그렇군요! 

서울시와 코펜하겐시는 2014년 8월에 문화교류 사업으로 

각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 조각을 교환하기로 했거든요. 이 

조각이 서울시가 코펜하겐시에 기증한 작품입니다!”크리

스토퍼 할아버지는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북악산을 배경으로 광화문은 검은 돌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조각의 제목은‘기억, 그 곳에 가면’이었다. 코펜

하겐시는 광화문 기념 조각을 심플한 나무 받침대에 올

려 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층 복도에 잘 전시해 놓

29.  코펜하겐의 광화문
았다. 코펜하겐에서 광화문을 보니 만감

이 교차했다. R의 말대로 정말 이 세상은 

인간들의 조그만 동네로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광화문 조각 옆에는 턱 수염을 멋있게 

기른 신사의 두상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 토르발 스타우닝이라

고 최초의 사회 민주당 출신 덴마크 수상

이라고 한다. 크리스토퍼 할아버지는 그

에 덧붙여 코펜하겐의 시장은 대대로 사

회 민주당 출신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현

재 시장은 프랑크 옌센. 1961년생인데 역

시 사회 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장 직을 

맡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 와 시청 견학을 시작한 실내 광

장으로 다시 돌아 왔다. 아까보다 사람들이 많아져 광장 

전시관은 북적거렸고, 아직도 결혼식을 올리려는 사람들

이 계속 들어 오고 있었다. 크리스토퍼 할아버지는 시작

할 때처럼 두 손을 비비면서 얼굴 가득히 웃음지었다.“오

늘 시청 견학을 통해서 덴마크와 코펜하겐에 대해 여러분

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을 안내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러시아 커플

과 우리는 박수를 쳤다. 진심으로 감사했다. 어디서 이런 

친절한 산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크리스토퍼 할아버

지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면서 시청 안내 사무실로 돌아

갔다. 

시청 견학이 너무 재미있어서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

는데 겨우 11시. 그런데 아침을 굶어서 무척 배가 고팠다. 

R과 나는 시청을 나와 우선 뭔가 먹기로 했다. 12시에 또 

시청 탑에 올라가는 견학을 해야 하니까 멀리 갈 수는 없

었다. 길 건너에‘에스프레소 하우스’라는 커피 샵이 보였

다. 우리는 반가워서 서둘러 길을 건넜다. 


